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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18일(금) 9시, 분당 사옥 대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 년도 단체교섭 정식 협약을 체결했다. ��전날 임시 조합원 총회 결과 가협약안이 86.2% 찬성으로 가결된 결과에 따라 열린 이번 협약식 에서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이번 결과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조합 원의 이해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었 다”고 운을 떼었다.��최장복 위원장 “집행부 믿고 성원해주신 조합원께 감사, 조합원과 더욱 소통하고 현업 환경 세심히 살피겠다”��이어 “금번 교섭을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협상 와중에 논쟁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인내와 책임으로 마무리 해주신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께도 그간 고생 많으 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제 단체교섭은 끝났지만 다시 일상 활동 으로 돌아가 조합원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마음 을 한데 모으고 추스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구현모 대표 “CEO로서 더 큰 책임감 가지고 회사와 종사원 동반 성장 위해 최선 다하겠다”��구현모 대표도 “직원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그것을 한 순간에 모두 다 충족 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회사도, 직원도 동반성장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간다면 KT는 틀림없이 모든 직원, 나아가 국민에게도 사랑 받는 기업 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편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금제도 실무소위 7회, 복지제도 실무소위 7회, 본교섭 3회 등 총 17차례 공방을 이어온 끝에 지난 14일(월)에 가합의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은 2022년도 단체교섭이 마무리 됨에 따라 다시 일상활동에 매진, 현장과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방침이다. 








2022년도 단체교섭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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